
의약·농약 개발 심포지엄 개최
신약개발조합·화학연구원 , 3월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신의약·신농약 연구개발의 세계화를 위한 제4회 합동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과학기술부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의약 및 신농약 개발을 추진중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

선진)의 신약제품화사업단과 한국화학연구원(이사장 김충섭)의 생리활성화학물질개발사업단은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자「신의약·신농약 연구개발의 세계화」주제로 2002년 3월20일(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

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세계 지향적 신의약·신농약 연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심포지엄의 발표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Dr. Peter J.S. Chiu(MDS Pharma), 이재영 과장(과학기

술부 생명환경기술과), 김주일 부장(KFDA 국립독성연구소), Dr. Yamamoto Izuru(전 동경농업대), 오병렬 부장(농업과

학기술원), 구석진 박사(LGCI), 윤하식 박사(LGCI), 손연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김중협 박사(한국과학기술연

구원), Prof. Joerg Stetter(Bayer AG, German) 순으로 주제를 발표한다.

과학기술부(유희열 차관), 신약제품화사업단(이종욱 단장), 생리활성화학물질개발사업단(박창식 단장), 신약개발조합

(김선진 이사장)이 주축이 돼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신물질 개발분야와 가장 밀접한 기술인 BT 분야에서는 인간 유전체(Human Genome) 지도 완성을 계기로 유

전체학(Genomics)과 단백질체학(Proteomics) 등 첨단기술 연구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성과들을 신물질 연구개발

에 활용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적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독자적 신물질을 창출하기 위한 세계화 개발전략

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진되고 있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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